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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ridgestone, 공무원에 뇌물 제공
마린호스 판매관련 중남미․동남아 간부에 전달 … 1억5000만엔 상당

Bridgestone이 유조선의 석유를 저장시설로 옮기는데 필요한 마린호스의 판매 과정에서 중남미와 동남아 국

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온 것으로 내부 조사에서 밝혀졌다.

2월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, Bridgestone이 제공해온 뇌물액은 2003년 이후 20차례 정도의 거래에서 약 1

억5000만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Bridgestone은 뇌물 제공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(외국공무원에 대한 이익 제공)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

고 Tokyo지검에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.

마린호스 판매를 놓고 국제카르텔을 맺어온 Bridgestone은 해외 자회사를 통해 현지 에이전트에 지불하는 

수수료에 웃돈을 얹어 지불하고 웃돈이 에이전트로부터 외국 정부와 공적기관의 간부에 전달되도록 했다는 것

이다.

뇌물 지급 대상이 된 제품은 마린호스 외에 배의 접안시 완충 역할을 하는 방현재, 공기를 주입해 하천을 

막는 러버 댐 등으로 매출액이 90억엔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마린호스를 둘러싼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미국·일본·유럽 당국이 2007년 5월 일제 조사에 착수해 미국 법

무부가 사건 당시의 Bridgestone 화공해외부 부장을 체포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Bridgestone을 포함한 

일본, 영국, 이태리, 프랑스의 5사에 대해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

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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